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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하원 외교위, 미·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가결

미·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

과 결의이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

과됐다.

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체회

의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(H.R.826, 

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)과 

관련 결의안(H.Res.294, Encouraging 

reunions of divided Korean-American 

families)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

시켰다.

영 김 의원(공화)을 비롯해 미셸 스틸 박

(공화), 앤디 김(민주, 뉴저지 3지구), 매릴

린 스트릭랜드(민주)등 4명의 한국계 의

원과 그레이스 맹 (민주) 의원이 공동발의

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은 국무부가 

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관

련 정보를 조사하고, 이를 연방 상·하원

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또 공석 중

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

해 한국 정부와 미·북 이산가족 상봉 사

안을 협의하도록 했다.

법안의 공동발의자인 영 김 의원은 이

날 투표에 앞서 가진 발언에서“나와 같

은 한국계 미국인들 가운데는 북한에 가

족을 두고 수십 년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

있는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. 나

는 그들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. 이에 

의회 입성 이전부터 미국과 북한, 그리고 

한국 정부에게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노

력을 촉구해 왔다.”면서“수십 년 동안 이

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들은 이미 나이

가 많아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로 만들어

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. 법안 통

과에 지지를 보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

드린다.”고 말했다.

영 김 의원과 캐런 배스 의원(민주)이 지

난 4월 8일 공동으로 발의한 미북 이산가

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이날 함께 하원 외

교위원회를 통과했다. 

한편 북미 이산가족 상법 결의안은 지

난 2019년에도 발의돼 연방하원을 통과

했지만, 상원에서 가로막힌 채 회기가 만

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.

한국 정부, 사전여행허가제도 운영LA 총영사관, ‘무역 관련 
지적재산권 온라인 세미나’ 개최 한국 정부가 입국 부적합자는 사전

에 현지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고, 선

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자

여행허가를 통해 신속 편리한 입국절

차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도

(ETA·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)

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. 전자여행허

가제도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 가

능한 국가 국민(사증면제협정국가 66개

국,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)이 관

광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방문할 경우, 

개인정보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 

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.

이에 따라 미국 국적 보유자도 ETA를 

이용해 한국 입국 시 신속 입국심사를 

받을 수 있다.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

과 같다.

1.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

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

(k-eta.go.kr)나 모바일 앱(m.k-eta.

go.kr)에 접속해 접속하여 신청

2.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->신청인의 

LA 총영사관(총영사 박경재)이 주최

하고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과 대한무

역공사 LA지사(KOTRA LA)가 주관하

는‘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온라인 세미

나’가 4월 28일(수) 오후 5시에 열린다.

이날 행사에는 앤드루 정 변호사, 김진

정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‘지적재

산권 소송 대응 방안’,‘수입통관 시 발

생하는 지적재산권 위반단속 대응 방

안’을 주제로 강연한다.

웹사이트(http://bit.ly/IPRseminar 

2021)에서 사전 등록하면 누구나 무

료로 참가할 수 있다. 기타 문의는 

kactsoffice@gmail.com로 하면 된다.

한편 LA 총영사관은 지난 14일(수)과 

16일(금), 두 차례에 걸쳐 걸쳐‘제3, 4차 

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청년 취업·창업 

세미나’를 개최했다.

메일로 허가 여부 통보

수수료는 1만원으로 온라인으로 결제

되며 승인을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한국

에 재입국할 때 사전여행허가와 수수료

가 면제되고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도 

면제돼 입국심사대에서 본인여부, 위변

조 여권 등의 확인만 거치면 입국 가능

하다. 

ETA는 5월~8월까지 시범 운영되며(이 

기간 동안 수수료 면제) 9월부터 본격 시

행에 들어간다.

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과

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

위해 무비자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

2018년 전체 입국 외국인 대비 무비자 

입국자가 53%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

지만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.1%가 

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

부작용도 심했다. 이에 따라 입국심사 인

터뷰가 강화됐고, 인터뷰를 위해 공항에

서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가 늘었다.

14일 세미나에는 이승우 이민법 전문 

변호사가‘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하기 

위해 꼭 필요한 비자 및 체류 자격’에 대

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. 

또, 16일 세미나는 SoCal K-Group

의 Kevin Kim 회장의 진행으로 게임

회사의 3D 모델러로 활동 중인 송지현

(3D Environment Artist), 정병화(Senior 

Character Artist), 김원재(Lead 3D Artist) 

씨를 초청하여, 3D 모델러가 된 이유, 꿈

의 직장인 현재 회사에 일하기까지 취업 

활동 및 과정, 취업 당시 인터뷰 방식, 해

외 게임개발사 취업 시 유학이나 비자 등 

관련 사항, 포트폴리오 작성 요령, 실제 

게임개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협의 과정 

등 3D 모델러로서 게임회사에서의 경험 

및 느낀 점을 소개했다. 

이 세미나는 사전 참가 신청자 540명

에 이르고 한국에서도 140명이 참가하

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.

▲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에서 발언하고 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트위터(Young Kim)


